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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뿌리

	 
	  실생묘의 뿌리는 1개의 굵고 직선모양을 이룬 원뿌리에서 다수의 곁뿌리가 나와있다. 이 곁뿌리가 다시 계속 갈라져서 그 끝은 지름 1㎜이하의 가는 뿌리로 되고 가는 뿌리에서는 다시 실뿌리가 갈라져 나온다. 실뿌리의 끝에는 생장점과 생장점을 보호하는 뿌리골무가 있으며 뿌리골무의 약간 윗부분에는 다수의 뿌리털이 있다.
  뿌리털이 생기는 뿌리부분은 표피세포로 덮여 있으며, 이 뿌리털은 원래 표피세포로부터 분화된 것으로서 뿌리의 표피세포에 거의 직각으로 나와 있고 표면은 점액화되어 토양에 밀착하고 양분을 흡수한다.

	 
	 
	 
	 
	 
	 

	 
	2. 가지

	 
	 
	가. 가지의 분지

	 
	 
	  뽕나무의 가지위에 있는 눈이 자란 새가지를 주지라하고 그 아랫부분의 눈이 자란 가지를 곁가지라고 한다.
  뽕나무를 재배할 때에 주지를 자라게 하지 않고 많은 곁가지가 나오도록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된다.

	 
	 
	나. 가지의 자세

	 
	 
	  가지의 자세는 품종에 따라서 직립성인 것이 있고 전개 혹은 심히 전개된 것이 있으며, 정도가 심하여 전개 횡와된 것이 있다.
  가지의 자세는 통풍과 일조에 영향을 끼치며, 수확, 시비, 경운 등의 작업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
  가지 자체의 형태에는 곧은 것 또는 약간 구부러진 것이 있고 심하게 굴곡된 것도 있다.

	 
	 
	다. 가지의 길이와 가지수

	 
	 
	  품종에 따라서 가지의 길이가 긴 품종과 짧은 품종이 있는데 긴 품종은 생장이 빠르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많이 이용 할 수 있어 재배에 유리하지만 식재거리를 넓게 해 주어야 한다.
  가지가 짧은 품종은 공간을 이용하는 면은 적지만 가지가 가늘고 잎이 작아서 가지뽕치기에 적합하다.
  가지수는 가지의 형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가지가 가늘고 키가 낮으며, 마디사이가 짧은 것이 가지수가 많고 가지가 굵고 높이 자라는 것은 가지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라. 마디사이

	 
	 
	  마디사이의 길이는 환경조건에 따라 다소의 차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가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짧다. 
  마디사이의 길이가 짧은 것은 단위 길이당 잎의 수가 많아서 수량이 많으며, 가지뽕치기에 적합하다.

	 
	 
	마. 가지의 빛깔과 표면

	 
	 
	  가지의 빛깔은 흑갈색, 적갈색, 황갈색, 암회색, 청회색, 회록색 등이 있는데 봄철 발아 전 품종특유의 색채를 나타내므로 품종을 식별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며, 표면은 매끄러운 것, 껄껄한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 품종을 식별하는데 표준이 된다.

	 
	 
	바. 피목

	 
	 
	  피목은 가지의 표면에 흩어져 있는 회갈색의 작은 점으로 마디근처의 것은 원형이고 크지만 마디사이의 것은 대개 가지길이의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다.
  피목은 표피세포의 숨구멍에 기인하며, 체내공기의 교류를 맡아보는 기관으로 옆으로 뻗은 가지에 있어서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많으며, 새가지에 있어서는 마디부분에 많이 생긴다.

	 
	 
	사. 엽흔

	 
	 
	  겨울눈 바로 밑에 엽병이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으로 표면에는 다수의 작은 점이 있는데 이것은 엽병과 통하는 유관속의 흔적이다.
  엽흔의 크기와 형상은 가지의 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인 것과 심하게 돌출해 있는 것 등이 있다.

	 
	 
	아. 가지의 조직

	 
	 
	  뽕나무 가지의 횡단면을 보면 외부로부터 중심을 향해 전피, 피층, 인피부, 형성층, 목부, 수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전피로 형성층까지를 피부라고도 하고 인피부와 목부를 합해 유관속이라고도 한다.
  여름에는 피부가 목부에서 쉽게 분리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형성층이 피부쪽에 붙어서 분리되며, 이와같은 사실은 접목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된다.

	 
	 
	 
	 
	 
	 

	 
	3. 눈

	 
	  초여름에 엽액에 생긴 액아는 점차 자라서 여름눈이 되고 가을에 낙엽 할 때 까지는 두꺼운 비닐껍질로 둘러싸인 겨울눈으로 된다.
  겨울눈의 크기는 극히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며, 형상도 삼각형, 짧은 삼각형, 긴 삼각형, 방추형 등이 있고 빛깔도 갈색, 적갈색, 흑갈색, 암갈색, 회갈색, 황갈색 등이 있다.
  또한 가지에 착생하는 형태에 따라 가지에 밀착하는 것, 가지에 밀착하면서도 가지의 방향과 평행하지 않고 굴곡하여 착생하는 것 등이 있다.

	 
	 
	 
	 
	 
	 

	 
	4. 잎

	 
	 
	가. 잎의 각부분

	 
	 
	 
	(1) 엽신

	 
	 
	 
	  엽신에는 결각이 없는 원엽과 결각이 있는 열엽이 있는데 현재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개량뽕, 홍올뽕 등에서 이 두엽형을 볼 수 있다.
  엽선은 잎의 끝부분으로 끝이 뾰족한 미상, 점진적으로 뾰족해지는 첨두, 둥근톱니바퀴 같은 둔두 등이 있다.
  엽연은 잎의 옆부분으로 반드시 거치가 있는데 거치가 조밀하고 날카로운 예거치가 있으며, 반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치를 가지고 있는 둔거치가 대표적이다.
  엽저는 잎의 아랫부분으로 직선상인 것, 약간 만입된 것, 깊게 만입된 것 등이 있다.

	 
	 
	 
	(2) 엽병과 탁엽

	 
	 
	 
	  엽병은 잎과 가지의 연결 부분으로 품종에 따라 엽병이 매우 짧은 것과 병부상과 같이 엽병이 없는 것 등도 있다.
  탁엽은 엽병의 기부 좌우에 1개씩 착생하는 피침형의 작은 조각이며, 일찍 낙엽이 지는 특성이 있어서 잎이 성숙하면 떨어지게 된다.

	 
	 
	나. 엽서

	 
	 
	  뽕잎은 보통 1/2엽서, 또는 2/5엽서이나 드물게 1/3엽서나 3/8엽서도 있다. 같은 품종에서도 가지의 아래부분은 1/2엽서이고 중간부 이상의 부분은 2/5엽서인 경우도 많고 엽서는 수엽량과 관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단순한 엽서보다 복잡한 엽서의 것이 수량이 많다.

	 
	 
	다. 잎의 조직

	 
	 
	  뽕잎조직은 표피계, 기본조직계, 유관속계로 되어있으며, 표피계는 뽕잎의 상·하면에 1층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직으로 그 빛깔은 무색 투명하다.
  기본조직계는 상·하표피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서 엽육이라고 하며, 책상조직과 해면상 조직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조직에서는 탄소동화작용을 한다. 또한 엽맥의 내부에는 유관속이 들어 있어서 수분과 양분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잎을 견고하게 한다.

	 
	 
	 
	 
	 
	 

	 
	5. 꽃과 오디 및 종자

	 
	  뽕나무에는 한그루에 암수 두꽃이 생기는 자웅동주와 암꽃과 수꽃이 다른 그루에 생기는 자웅이주가 있다.
  오디는 암꽃이 수정하면 자방벽과 그 바깥쪽의 화피가 비후해져서 살이 많은 과실이 되는데 이것이 오디이다. 잘 익은 오디를 따서 1~2일 안에 채종해야 하며, 종자의 양은 오디의 2~3%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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